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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명 이상의 미국 거주자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인구조사국이 보고함 
 
 오늘 발표된 미국 인구조사국의 보고서는 2011년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 사람이 

백십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최소 백만 명이 사용하는 8개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언어 사용: 2011 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의 자료를 통해 미국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자 수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27%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에는 삼십만 명 이하가 한국어를 사용했었습니다.) 2011년 전국의 한국어 사용자 

중 45%는 영어 또한 "아주 잘" 구사하였습니다. 첨부된 2011년도 언어 매퍼(“2011 

Language Mapper”)는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지리적 집중도를 설명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합니다. 

로스앤젤레스(254,000명), 뉴욕(170,000명), 그리고 워싱턴(65,000명) 대도시 지역에 

한국어 사용자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가정 내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0년 17.9%에서 2007년 19.7%로, 2011년에는 20.8%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0년 8.1%에서 2011년 8.7%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보도자료는 < http://www.census.gov/newsroom/releases/archives/education/cb13-

143.html>을(를) 참조하십시오. 보고서 와 매퍼 도구 (mapper tool)는 

<http://www.census.gov/hhes/socdemo/language/>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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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역사회 조사는 전국 모든 지역사회의 인구와 주택에 관한 중요하고 폭넓은 
통계를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는 마을과 도시 계획가들에서부터 소매업자와 주택 
건설업자들까지 모두에게 사용됩니다. 지역사회의 교육, 직업, 언어, 가계 및 주거 비용 
등의 40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조사는 가장 작은 지역사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통계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인구조사국은 전화, 직접 인터뷰, 우편, 인터넷으로 가정 
및 사업체에 다양한 설문조사를 수행합니다. 인구조사국은 개인정보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입니다. 


